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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d test a structural model for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ies.

The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Family Resilience Model by McCubbin and McCubbi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219 children (3-6th grade) in divorced families. The children

attended one of 22 community agencies, 8 after-school programs, 3 elementary schools in three cities in South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LISREL program to test the hypothetical model. Results: The modified model

was constructed by deleting four paths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al and theoretical criteria. Compared to the hypo-

thetical model, the revised one had a better fit to the data. Self-esteem, an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had direct effects,

and family communication and internal control ha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ies. These

variables explained 56% of the variance in children’s adaptation. Conclusion: The modified model was supported by

empirical data. This model could be applied to family nursing interventions with divorced families or any other suffering

family transition. When working with children experiencing parental divorce,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enhance chil-

dren’s self-esteem, family communication and to decrease children’s negative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to help in

their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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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1980년 2만 3천 건이었던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2003년 16

만 7천 건으로 20년 만에 일곱 배가 증가하는 최고치를 보였으

나, 이혼숙려제 도입 등으로 2008년 11만 6천 5백 건으로 2007

년에비해6.1%가감소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

ice [KNSO], 2009). 그러나 이혼한 부부 중 54.0%가 20세 미

만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2008년 한 해 동안 아동을 포함

한 총 10만 1천 7백 명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

였다(KNSO, 2009). 아동은 부모이혼의 일방적인 최대 피해자

로서 세대 간에 걸쳐서 부모의 문제를 반복하게 되어 또 다른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점(Amato & Keith, 1991; Hether-

ington, 1991)에서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주요어 : 적응, 이혼, 아동, 회복력,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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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까지 이혼가정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행동, 정서, 건강, 학업적인 문제

가 더 많다고 보고하며 주로 이혼이 아동발달상의 장애를 초래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Amato & Keith, 1991; Hethering-

ton, 1991).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

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들이이전과는다른결과들을보고(Hetherington & Stan-

ley-Hogan, 1999)하면서 이혼가정 아동의 회복력에 대해 관

심을 갖게 되었다. Amato (1993)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의

대다수가 평균 범위에 속하는 적응점수를 보였으며, 이들의 적

응이나 성취정도를 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과 비교할 때 차이가

적다고 하였다. Kelly (2000)도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에게 이혼의 장기적인 결과가 역기능적

이기보다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회복력

이란 개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상황에서 보여주

는 긍정적인 행동패턴과 기능적 역량으로, 개인에서는 위기와

난국에서도인내하고역경을딛고회복하는능력을말하며(Wal-

sh, 1998), 가족에서는 가족 개개인의 안녕을 지키고 가족단위

의 통합성을 유지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회복하는 가족능력을

말한다(McCubbin & McCubbin, 199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 사회사업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력에 관한 개념이 다뤄지기 시작했으며 탄력성,

적응유연성, 레질리언스, 복원력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다. 국내 회복력 개념에 관한 연구로는 특정 스트레스

를 겪은 아동, 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행해

지고 있으나 이혼가정 아동의 회복력 연구는 2000년도 이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양적인 면에서 미흡할 뿐 아니라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단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Cho, 2004;

Joo, 2004; Kim & Kang, 2005).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자아

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등의 개인 요인

과,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및 공적 지지 등의 가족과 가족외적 요인이 이혼가정 아동의 적

응에 회복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 내 의료문제, 빈

곤, 부모사별과 같은 가족위기와 관련하여 McCubin과 McCu-

bbin (1993)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검증한 국내연구들에서 가족

강인성, 문제해결대응, 가족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위기가족

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Cho

(2004)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이혼 후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고, Kim과 Kang (2005)은 부모이혼 후 부

모와의 관계 및 가족의사소통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 친구, 부모의 지지가 이혼가정 아동적응에 회복력 요인임

을 밝혔다. Joo (2004)는 개인요인으로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과 내적통제신념이, 가족요인으로 가족갈등, 가족관계 및 가족

지지가, 가족외적요인으로 환경변화, 친구, 친척, 교사 및 공식

적지지가부모이혼후아동적응에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알코올중독자 가정 자녀의 적응을 연구한 Nam과 Kim (2003)

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협조하여 어려움

을 극복하는 협동성 등의 가족강인성이, 뇌성마비아동 가족 대

상의 Lin (2000)의 연구에서는 영적지지추구와 적극적인 자원

동원 등의 문제해결대응이 가족적응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

였다. 소아암 환자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검증한 Sim (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강인성과 문제해결대응이 가족적응에 중요한

회복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요인과 적응과의 단편적

인 관계만을 살펴보거나, 개인과 가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연구일지라도 영향요인에 초점을 둠으로써 간호중재를 위

한 강점중심의 개인회복력 및 가족회복력 요인의 통합적인 관

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혼가정을 가족해체 및 붕

괴가 아닌 가족환경의 변화로 보았을 때 스트레스나 위기, 역

경, 위험원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적응을 위해 가족회복력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는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그 결과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회복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증진시키는 실제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충분한 근거가 되

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기는 가족의 영향력

이 큰 시기(Joo, 2004)이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해서

는 개인회복력뿐 아니라 가족회복력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가족

회복력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회복력과 문헌고찰을 통한 개인회복력과 관련된 변

인들의 총체적인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

하여 회복력 요인 중심의 이혼가정 아동 적응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

신보건사업에서 이혼가정을 포함한 가족전환의 위기를 맞는

가족간호 중재 시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회복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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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모형을 구축하고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증하

기위함이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인

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

회복력 요인(McCubbin & McCubbin, 1993)과 아동의 개인회

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회복력 모형에서 회복력

이란 가족체계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자원으로 가족강인성, 문

제해결대응전략, 관리자원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힘, 가족

이 행하는 대처행동, 개인∙가족∙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

적 지지의 자원이 포함되며 문제해결대응전략은 의사소통 개

념이 새롭게 첨가되어 문제해결대응과 의사소통으로 분리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강인성, 문제해

결대응, 가족의사소통, 사회적지지를 가족회복력요인으로 보

고 이들이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회복력 요인으로 확인된 자아

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이혼가

정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론

적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틀을 근거로 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x) 4개와 내생변수(h) 4개로 구성되었

다. 외생변수는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 가족의사소통, 사

회적지지, 내생변수는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으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X)는 10개이고, 내생변수의 측정변수(Y)는 6개

이며, 각각의 오차변수(d, e)로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변수들 간의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

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정하는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22개 종합사회복지관, 8

개 공부방,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3-

6학년 중 부모가 이혼한 지 12개월 이상 경과된 아동 219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부모이혼 후 경과기간이 아동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치며(Joo, 2004), 1년 미만인 자는 부모이혼으로

인한갈등적요소가잔재하여있고양육부모가환경적인변화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선행연구결과(Emery,

1999)를 토대로 부모의 이혼이 1년 이상 경과된 아동으로 제한

하였다. 대상자 수의 결정은 공분산 구조분석을 할 경우 표본

추출 오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모델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의 크기가 20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Bae, 2005)에 의거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외생변수

(1) 가족강인성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 (1986)이 개발하고

Lee (1995)가 번안한 가족강인성 척도(Family Hardiness In-

dex, FHI)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아

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한 후, 간호학 교수 3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총 20

문항 중 문항 간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

하였다. 4점 척도로 가족이 함께 의식을 갖고 협조하여 어려움

을 극복하는 협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적극적인 도전성,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82였고 Lee (1995)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a=.82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77 (협동성=.77, 도전성=.74, 통제감=.65)이었다.

(2) 문제해결대응

McCubbin, Olson과 Larsen (1981)이 개발하고 Sim (2004)

이 번안한 문제해결대응 척도(Family Crisis Oriental Perso-

nal Evaluation Scale, F-COPES) 중 영적 지지추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자원을 찾는 가족의 능력

인 자원동원의 2개의 하위요인 7문항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통해 도

회복력 요인 중심의 이혼가정 아동 적응모형

J Korean Acad Nurs  40(1), 2010년2월

129



움을 얻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 a=.86, Sim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74 (영적지지추구=

.81, 자원동원=.60)였다. 

(3) 가족의사소통

Barens와 Olson (1982)이 개발하고 Min (1990)이 번안한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ce Communi-

cation Inventory (PACI) 중 자녀용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자녀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상호작용이 부

정적이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

적 의사소통의 2개의 하위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역기

능적 의사소통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가족의의사소통정도가개방적이고기능적임을의미한다.

Min (1990)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79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73 (개방적 의사소통=.74,

역기능적 의사소통=.54)이었다.

(4) 사회적 지지

Dubow와 Ulman (1989)이 3-7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개

발한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과 Scale of

Available Behavior (SAB)를 근거로 Han (1996)이 개발한 도

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7문항 4점 척도로 친구,

가족, 교사지지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Han (1996)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91이었고, 본연구에서는Cronbach’s a=.90 (친구지지=.90,

가족지지=.88, 교사지지=.80)이었다. 

2) 내생변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수용∙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자아존

중감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2개 하위요

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

적자아존중감문항은역으로환산하여계산하였다. Jeon (1974)

의연구에서의도구의신뢰도는Cronbach’s a=.89였으며본연

구에서는 Cronbach’s a=.77 (긍정적 자아존중감=.76, 부정적

자아존중감=.81)이었다. 

(2) 내적 통제 신념

내적 통제 신념이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

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의 내부요인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성향

으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일반적인 신

념을 말한다(Min, 1999).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을 측정하기 위

하여 Min (1999)이 제작한 내외통제신념척도 중 내적통제신념

에해당하는7문항을본연구에적합하도록일부문항을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

적통제신념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원도구의신뢰도는Cron-

bach’s a=.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1이었다. 

(3)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Kurdek와 Berg (1987)가 제작한 아동의 부모이혼지각척도

(Child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CBAPDS)를

Joo (2004)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 중 부모로부터 버려질 것

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유기불안과 부모이혼의 원인을 자

신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측정하는 자기비

난의 2개 하위요인 7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또는‘아니요’로

측정하는 응답방식을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이혼에 대한 부정적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Joo (2004)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1 (유기불안=.79,

자기비난=.70)이었다. 

(4) 아동의 적응

Achenbach (1991)가 개발하고 Oh, Lee, Hong과 Ha (1997)

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

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 중정

서적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우울∙불안척도와 행동적 적응상태

를 나타내는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3점 척

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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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본연구는아동이이해하기쉽게문항을수정∙보완하는도구

검정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 수집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였으며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와 22개 종합사회복지관, 8개

공부방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여 학교장 및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

을 받은 후, 지정된 날짜에 다시 방문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아

동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총 24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가정통

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보호자가

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서면으로된참여동의서를기관으로보

낸아동의자료중아동의응답이누락된사례와부모의이혼경

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를 제외한 219부(90.5%)만을 최종분

석에사용하였다. 설문지작성에소요된시간은30분정도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

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신뢰도,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가설검정을 위하여 Window LISEREL

(v8.52a) 프로그램을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54.3%)이 남학생(45.7%)보다 약

간 많았으며, 5학년(36.1%)이 가장 많았다. 형제가 있는 대상자

가 많았고(76.3%), 학교성적은 중위권(74.0%)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이 지각한 가정경제상태는 중(71.2%), 하(19.7%), 상(9.1%)

순이었다. 대상자 부모의 평균이혼경과기간은 4.40 (±2.61)년

이었으며, 대상자의 69.4%가 부모이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1%가 비양육부모를 전혀 만

난 적이 없었으며, 33.8%만이 비양육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

고 있었다. 대상자의 40.2%는 아버지와, 41.6%는 어머니와 살

고 있었으며, 18.2%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연구의가설적모형에서사용된변수의서술적통계는Table

1과같다. 내생변수에서자아존중감은4점만점에2.77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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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Family hardiness 2.97 0.48 1.50-4.00 -0.24 0.06
Cohesion 2.99 0.61 1.20-4.00 -0.42 -0.20
Challenge 2.78 0.71 1.00-4.00 -0.37 -0.09
Being control 3.09 0.60 1.00-4.00 -0.50 -0.13

Problem-solving/coping skill 1.91 0.61 1.09-3.57 0.47 -0.59
Spiritual pursuit 1.87 0.90 1.00-4.00 0.69 -0.70
Seeking help 1.94 0.62 1.00-3.75 0.36 -0.51

Family communication 2.80 0.54 1.33-3.89 -0.13 -0.55
Open communication 2.81 0.64 1.00-4.00 -0.27 -0.51
Problematic communication 2.79 0.64 1.00-4.00 -0.30 -0.26

Social support 2.90 0.57 1.35-4.00 -0.25 -0.45
Friend’s support 2.74 0.72 1.00-4.00 -0.49 -0.19
Family’s support 3.08 0.71 1.00-4.00 -0.47 -0.49
Teacher’s support 2.91 0.67 1.00-4.00 -0.35 -0.13

Self-esteem 2.77 0.60 1.00-4.00 -0.12 -0.39
Positive self-esteem 2.73 0.65 1.00-4.00 -0.35 -0.07
Negative self-esteem 2.86 0.92 1.00-4.00 -0.29 -1.01

Internal control 3.21 0.62 1.00-4.00 -0.89 1.09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1.60 0.59 1.00-4.00 1.03 0.94
Anxiety of abandonment 1.62 0.68 1.00-4.00 1.03 0.72
Self-blame 1.58 0.72 1.00-4.00 1.09 0.67

Adaptation 2.01 0.46 1.00-3.63 0.44 0.3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Observed Variables (N=219)



이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각각 2.73

(±0.65), 2.86 (±0.92)으로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

으며, 내적통제신념은 3.21 (±0.62)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은 1.60 (±0.59)이었고, 하부

요인별점수는유기불안1.62 (±0.68), 자기비난1.58 (±0.72)

로 부모이혼에 대해 문제성 지각 정도가 중간 이하였다. 아동의

적응은 2.01 (±0.46)로 보통 정도의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대부분 -1과 +1 사이에

존재해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측정변

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

과에서는 c2=433.96, p=<.001로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분포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분

포가 정규성으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도 해석이 가능한 가중최

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 WLS)을 모수추정에 이용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

행렬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적응은 가설적 모형에 사용

된 측정변수 중 문제해결대응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유기불안(r=-.53), 부정적 자아존

중감(r=-.46), 역기능적 의사소통(r=-.46), 자기비난(r=-.43)

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제감(r=.36), 가족지지

(r=.30), 도전성(r=.29), 개방적 의사소통(r=.27), 협동성(r=.26),

친구지지(r=.24), 긍정적 자아존중감(r=.21), 내적통제신념(r=

.16), 교사지지(r=.19)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 16개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최대 r=.64 (p<

.01)로 전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문제는 없었다.

3. 모형의 수정 및 검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전반적 적합지수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c2=361.27, p<.001, df=81, c2/df=4.46, GFI=0.82, AGFI=

0.89, NFI=0.85, NNFI=0.81, RMR=0.09, CN=269.50으로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합하였으나

(Figure 1), 측정변수 중에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

하여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4개의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

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향상되었

으며모형의간명성을높였다. 수정모형에서전반적적합지수는

c2=363.33, p<.001, df=77, c2/df=4.72, GFI=0.82, AGFI=

0.90, NFI=0.85, NNFI=0.92, RMR=0.09, CN=271.24로 나

타나 NNFI가 개선되었으며, Q-plot도 가설적 모형에 비해 기

울기가 비교적 1에 가까운 직선형을 보여 수정모형을 확정하였

다(Figure 2). 다중상관가중치(SMC)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

생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가설적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의 적응은 55%에서 56%로 높아졌고, 부모

이혼에 대한 지각도 55%에서 56%로, 자아존중감은 59%로 똑

같으나, 내적통제신념은55%에서 50%로 낮아졌다(Table 3). 

아동의 적응에 가장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b41=0.56,

t=2.70),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b43=-0.42, t=-2.34)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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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Y1 Y2 Y3 Y4 Y5 Y6

X1 1
X2 .52** 1
X3 .30** .20** 1
X4 .08 .03 -.11 1
X5 .15* .10 -.17* .36** 1
X6 .57** .46** .20** .05 .14* 1
X7 -.29** -.27** -.32** .07 .10 -.39** 1
X8 .33** .28** .06 .03 .13 .31** -.17* 1
X9 .62** .45** .26** .07 .11 .64** -.38** .44** 1
X10 .32** .28** .05 .13 .19** .31** -.08 .51** .42** 1
Y1 .48** .46** .09 .12 .21** .47** -.26** .45** .46** .48** 1
Y2 -.19** -.19** -.17* .05 -.07 -.19** .30** -.21** -.27** -.22** -.34** 1
Y3 .32** .36** .11 .06 .14* .32** -.19** .34** .46** .40** .53** -.19** 1
Y4 -.25** -.25** -.35** .05 .15* -.39** .28** -.27** -.30** -.17** -.28* .34** -.12 1
Y5 -.31** -.23** -.35** .08 .05 -.34** .28** -.23* -.34** -.10* -.19** .24* -.14** .53** 1
Y6 .26** .29** .36** -.10 -.12 .27** -.46** .24** .30** .19** .21** -.46** .16** -.53* -.43** 1

Table 2.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for Measured Variables (N=219)

*p<.05; **p<.01.
X1=Cohesion; X2=Challenge; X3=Being control; X4=Spiritual pursuit; X5=Seeking help; X6=Open communication; X7=Problematic communication; X8=Friend’s
support; X9=Family’s support; X10=Teacher’s support; Y1=Positive self-esteem; Y2=Negative self-esteem; Y3=Internal control; Y4=Fear of abandonment;
Y5=Self-blame; Y6=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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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sting for hypothetical model.
*p<.05; **p<.01.
X1=Cohesion; X2=Challenge; X3=Being control; X4=Spiritual pursuit; X5=Seeking help; X6=Open communication; X7=Problematic communi-
cation; X8=Friend’s support; X9=Family’s support; X10=Teacher’s support; Y1=Positive self-esteem; Y2=Negative self-esteem; Y3=Internal con-
trol; Y4=Fear of abandonment; Y5=Self-blame; Y6=Adaptation.

Figure 2. Testing for modified model.
*p<.05; **p<.01
X1=Cohesion; X2=Challenge; X3=Being control; X4=Spiritual pursuit; X5=Seeking help; X6=Open communication; X7=Problematic communi-
cation; X8=Friend’s support; X9=Family’s support; X10=Teacher’s support; Y1=Positive self-esteem; Y2=Negative self-esteem; Y3=Internal con-
trol; Y4=Fear of abandonment; Y5=Self-blame; Y6=Adaptation.



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아동의 적응을 56% 설명하였다. 부모이

혼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 변수는 내적통제신념(b32=0.31, t=

1.96), 가족의사소통( 33=-0.25, t=-2.37) 순이었다. 자아존중

감(b31=-0.68, t=-1.90)은 표준오차(SE=0.36)가 커서 직접적

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수는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을 56% 설명하였다. 내적통제신념에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

중감(b21=0.61, t=2.60)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내적통제신념을 50%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에 가

장큰영향을준변수는가족의사소통( 13=0.38, t=2.92)이었으

며, 사회적지지( 14=0.24, t=2.29), 가족강인성( 11=0.23, t=

2.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59% 설명

하고 있다.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내생변수 중심

으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아동의 적응에 자아존중감(총

효과=0.65, t=2.73)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부모

이혼에 대한 지각(b43=-0.42, t=-2.34), 가족의사소통(총 효과

=0.40, t=4.25), 내적통제신념(총 효과=-0.33, t=-2.21) 순이

었다. 자아존중감은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유의

하였으며, 내적통제신념은 직접효과(b42=-0.21, t=-1.37)없이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간접효과(효과계수=-0.13, t=

-2.03)가유의하여총효과가유의하였다. 가족의사소통은자아

존중감, 내적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간접효

과가유의하였다. 가족강인성과사회적지지는유의하지않았다.

부모이혼에대한지각에영향을미치는변수는가족의사소통(총

효과=-0.48, t=-3.76), 내적통제신념(b32=0.31, t=1.96)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사소통은 간접효과(효과계수=-0.23, t=-1.59)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 33=-0.25, t=-2.37)의 계수

방향인 (-)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총효과(총 효과=

-0.48, t=-3.76)를 증가시켰다.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응, 사

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내적통제신념에 영

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b21=0.61, t=2.60), 사회적지지(총

효과=0.31, t=2.28) 순이었다. 그러나 가족의사소통(총 효과=

0.23, t=2.06)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는 (+)방향

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의 계수방향인 (-) 방향과 달라 총

효과(총 효과=0.09, t=0.92)가 상쇄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강인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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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59
Family hardiness ( 11) .23 (.18) 2.26* .23 (2.26)* - .23 (2.26)*
Problem solving ( 12) .03 (.10) 0.27 .03 (0.27) .03 (0.27)
Family communication ( 13) .38 (.13) 2.92** .38 (2.92)** - .38 (2.92)**
Social support ( 14) .24 (.19) 2.29* .24 (2.29)* - .24 (2.29)*

Internal control .50
Family hardiness ( 21) - - - .14 (1.19) .14 (1.19)
Problem solving - - - .16 (0.27) .16 (0.27)
Family communication ( 22) -.14 (.13) -1.04 .14 (-1.04) .23 (2.06)* .09 (0.92)
Social support ( 23) .16 (.15) 1.66 .16 (1.66) .15 (1.11) .31 (2.28)*
Self-esteem (b21) .61 (.24) 2.60** .61 (2.60)** - .61 (2.60)**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56
Family hardiness ( 31) -.15 (.21) -0.73 -.15 (-0.73) .11 (-1.12) -.27 (-1.40)
Problem solving ( 32) .16 (.11) 1.41 .16 (1.41) -.01 (-0.27) .14 (1.41)
Family communication ( 33) -.25 (.18) -2.37* -.25 (-2.37)* -.23 (-1.59) -.48 (-3.76)**
Social support ( 34) .18 (.21) 0.86 .18 (0.86) -.07 (-0.51) .11 (0.63)
Self-esteem (b31) -.68 (.36) -1.90 -.68 (-1.90) .19 (1.24) -.49 (-1.92)
Internal control (b32) .31 (.15) 1.96* .31 (1.96)* - .31 (1.96)*

Adaptation .56
Family hardiness ( 11) - - - .21 (1.79) .21 (1.79)
Problem solving ( 42) - - - -.05 (-0.75) -.05 (-0.75)
Family communication ( 43) - - - .40 (4.25)** .40 (4.25)**
Social support ( 44) -.15 (.15) -0.99 -.15 (-0.99) .03 (0.17) -.12 (-1.00)
Self-esteem (b41) .56 (.33) 2.70** .56 (2.70)** .08 (0.50) .65 (2.73)**
Internal control (b42) -.21 (.15) -1.37 -.21 (-1.37) -.13 (-2.03)* -.33 (-2.21)*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b43) -.42 (.18) -2.34* -.42 (-2.34)* - -.42 (-2.34)*

Table 3. Lisrel Estimates for the Modified Model an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05; **p<.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Lisrel estimates
(SE)

t  SMC
Direct

effect (t)
Indirect
effect (t)

Total effect (t)



을미치는변수는가족의사소통( 13=0.38, t=2.92), 사회적지지

( 14=0.24, t=2.29), 가족강인성( 11=0.23, t=2.26) 순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회복력 요

인을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간의 경로와 영향력

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을 간호중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토 결과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나 4개의 경로를 제거한 후 간명하고 적합도가 적절

한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수정모형의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설명력은 56%,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59%, 내적통제신념의

설명력은50%,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설명력은56%였다. 

먼저 수정모형을 가설적 모형과 비교해 보면 McCubbin과

McCubbin (1993)의 가족회복력 모형을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에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적응 등 가족위기와 관련한 가족적응

의 선행연구(Lin, 2000; Nam & Kim, 2003; Sim, 2004)에서

가족회복력 요인은 가족적응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도 직∙간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개인회복력 요인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 효과를 주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검정과정에서 가족강인성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

을 주고, 자아존중감이 적응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 가족강인성의 경로를 제거하였

다. 문제해결 대응도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에서 경로를 제거하였으나 이러

한 결과가 이혼가정 아동에게만 한정되는 결과인지, 아동이 가

족의 영적지지추구와 자원동원 등의 문제해결 대응을 파악하

기 어려워 다르게 나타난 결과인지는 추후 반복연구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사소통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효과는 없이 간접효

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 효과 없이 개인회복력에만 영향을 주었다. 개인회복

력은 모두 아동의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회복력이 낮은 이혼가정의 아동일지라도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혼가정 아동대상의 적응 프로그램 개

발 시 아동의 개인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뿐 아니라 가

족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가족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의미한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 가족의

사소통, 내적통제신념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는데 적응에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이

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의

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혼가정의 아동이 부모이혼 후 성

공적으로 적응한다고 보고한 Cho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주위사람들인 부모나

교사, 친구의 태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아

동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현재의 태

도와 행동양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미래의 태도와 행동양식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75). 그러므로 부모 이혼

후발생될 수 있는 아동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이 빠른

시일내에안정을찾고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기위해서는아

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족회복력 요인인 가족의

사소통, 사회적지지, 가족강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친구, 가족의 지지와 가족의사소통이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Kim

과 Kang (2005), Joo (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

로 사회적지지의 간호중재로서 이혼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지

역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주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

족이나 자조그룹과 접촉하게 도와줌으로써 이혼이 감춰야만 하

는 은밀한 것에서 탈피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

는 다양한 대처전략을 찾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의 대상자인 3-6학년 아동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또래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

므로(Han & Kim, 2006)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교사 및 친구

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보다는 사회복

지관을 통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

행하기에는 이혼의 노출을 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실천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최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형태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뒤쳐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것이며, 결점관점의 연

구결과들(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1)을 부

각시키는 매스컴의 영향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혼

가정 아동의 건강한 적응을 위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결점관점

이 아닌 강점 측면의 회복력 요인을 강화시키는 이혼가정 아동

회복력 요인 중심의 이혼가정 아동 적응모형

J Korean Acad Nurs  40(1), 2010년2월

135



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

요하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 중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

이 부모이혼의 원인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이혼 이후

자신도 한쪽 부모로부터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각할

수록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Joo (2004)

와 Hethreington (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령기

는 근면성의 발달과업을 달성하여 이후 성장단계에서 일상생활

을 영위해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학령기에 발

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발달단계인 사

춘기로넘어가게되면새로운발달과업과더불어더욱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응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Bae, 2008).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모이혼

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효과적

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는 가족의사소통과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이 직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신념, 부모이혼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와 총

효과가 유의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

는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있어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가족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

여주고 내적통제신념과 부모이혼에 대한 문제성 지각정도를

낮춰줌으로써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이

는 선행 연구(Cho, 2004; Kim & Kang, 2005; Leske & Jir-

icka, 1998)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많은 양육부모들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꺼려하거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양

육부모가 자녀와 생활하면서 비양육부모를 비난함으로써 부모

의 이혼사유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Kim & Kang,

2005).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69.4%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33.8%만

이 비양육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

기 아동인 본 연구 대상자들이 부모이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

곡되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부모

이혼에 대한 아동의 문제성 지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양

육보호자와 비양육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개방적인대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회복력인 내적통제신념 역시 간접효과와 총 효과가 유의

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문헌고찰을통해내적통제신념이높을수록아

동의 적응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고 부모이혼에 대한 문제성 지각을 매개로 적응에

부적정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Cho,

2004; Joo, 2004)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즉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단순상관관계

에서는 아동의 적응과 내적통제신념이 정적(r=.16, p<.01)인

관계를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되게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이혼가정의 아동이 적응을 잘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요인간

의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호

작용을 알 수 있는 공분산 구조분석에서는 내적통제신념이 강

할수록 부모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성 지각을 하게 되어 적

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in (1999)의

연구에서 내적통제신념은 외적통제신념에 비해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건강한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내적통제신념은

연구대상이나 연구도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는 지적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가정 아동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

고 전제한 후, 이혼가정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이 오히려 스트레

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Sandler, Kim과 Tein (1997)

의 해석과 일치한다. 즉. 부모이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

역임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지각함에 따라

부모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성 지각정도를 높여 적

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구조모형에서만이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

로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이 스

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일상생

활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Stolberg과 Mahler (1994)

의 지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은 가

족회복력 요인 중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총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

동의 내적통제신념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순히 결과만

해석할 때는 이러한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같

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수 없으며 때로는 정적,

부정적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를 제공함

으로써 아동의 내적통제신념을 강화하여 오히려 부모이혼에

대해 문제성 지각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인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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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지

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계획 시 이혼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과 친구, 교사 등의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강점 측면

의 아동 개인의 회복력 요인과 가족회복력 요인을 강화시킴으

로써 아동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간호중재가 필

요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신념이 부

모이혼에 대한 지각과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줌

에도 불구하고 표준오차가 커서 유의성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심리적인 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외

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측정자체

에 변화가 많아 표준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이를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한다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과 내적통제신념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

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

과 이혼가정 아동의 개인회복력 요인은 아동의 적응에 직∙간

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회복력 요인은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력요인 중

심의 본 모형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간명하

고 적절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정

된 변수들은 간호중재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과 아동

의 회복력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

업에 있어서 가족전환이나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론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인구사회학적 특

성, 부모이혼관련 특성, 가족회복력 요인을 포함한 모형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이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적

응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가족 적응에 대한 종단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각 내생변수에 미치

는 문제해결대응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가족회복력을 보다 정확

하고 폭넓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개발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회복력 요인을 기

초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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